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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 Despite a lot of prior studies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positive outcome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were to examine the rol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informal learning and the mediation role 
of informal learning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utcome variables focused upon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hospital industry. 

Methodology: Using survey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8 physical therapists who have worked in 
Ulsan city and attended in annual meeting. 

Findings: Results showe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predicted informal learning positively but differences in 
mediational mechanism. Specifically, the path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proactive behavior 
partially mediated but no mediating effect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helping behavior. This 
study identified the main rol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informal learning, and it expands on positive 
functions of the concept to learning area in organizations. The other results help advanced understanding of 
differential mechanism through informal learning in the process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both 
outcomes. 

Practical Implications: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expend the area of prior findings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to learning activities implemented by individual volunteer effort. For hospitals operating the teams 
of physical therapy, the significance for consider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is highlighted as for individual 
growth related to job and for change behavior in the individ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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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분야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재활의료분야에서 인적자원

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39][40]. 예를 들어, 고령

화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주요 원인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인적자

원의 양성 및 확보가 요구된다[48]. 이에 관해, 오영호

[41]는 다양한 유형의 인적자원 가운데 물리치료사에 주

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경우 환자

* 투고일자 : 2019년 9월 5일, 수정일자 : 201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11월 20일

‡ 교신저자: 지성호, Dept. Human Resource, Jiangsu University, China, Tel: 86-15996843820, Fax:064-754-6130 , E-mail: 

jisung20000@naver.com



지성호 외 :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물리치료사의 행동에 미치는 역할

71

의 연령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

징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는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로 인한  역할 확대

와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해당 업종 종사자

들은 근무시간, 급여수준, 복리후생과 관련한 개선이 요

구되는 실정이다[42][43].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경제적 

보상 측면은 병원의 재정수입 증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

으나, 의료산업에서 병원 수의 증가와 경쟁 심화는 이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보

상과 같은 외재적 동기요인보다는 비경제적 보상을 활용

한 내재적 동기 요인의 발굴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분야는 여타 의료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치료

기법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로 인해 이에 부응하는 개인차

원 대응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41]. 이러한 특성을 고

려할 때, 재활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는 경제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모색과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 역할이 요구된다. 

물리치료사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동기의 내재화와 

인적자원개발 특징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학습에 주목하고 있다[18][42][44].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업무 환경에 

대한 동기적 요인과 직무역할에 대한 지향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5][12][1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동기의 내재

화에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21]. 예를 들어, 박선

욱[42]의 연구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직무에 대한 긍

정적 태도에 대한 역할 검증을 통해 내재적 동기의 실

증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있고, 허향진·강영순·Kong[44]

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학습을 모두 반영한 접근을 하

고 있다. 이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학습에 대한 접근도 주목

받고 있다. 개인차원에서 발생하는 학습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지성호·강영순[20]의 연구에서는 학습의 결과로 직무자

체가 제공하는 내재적 보상과 승진 및 급여와 같은 외재

적 보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경

우 금전적 보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차

원에서 학습이 어떠한 결과를 양산하는가는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시도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선행연구를 고

찰해 보면, 지성호·Jin·김미성[18]의 연구에서는 물리

치료사의 학습활동 원인을 개인특성으로 접근하고 있고, 

허향진·강영순·Kong[44]은 직무특성에서 학습의 원인

을 찾고 있다. 기존연구들은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물리

치료사의 학습에 대한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학습을 

촉진하는 동인과 학습의 범주를 조직과 개인을 모두 포괄

해서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직무와 관련된 개인

차원 비공식학습의 수행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자발적 학습 행

동이 조직을 위한 개인차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귀결되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

도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경험하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비공식학습의 관계를 규명하여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지향하는 행동인 주도적 행동

과 동료에 대한 지원행동인 도움행동을 설정하여 이와 관

련된 영향력 메커니즘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3가지 측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비공

식학습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긍정적 효과를 학습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는 

Tannenbaum et al.[33]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써, 그들은 비공식학습에 있어 개인 및 직무 특성

의 역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실증적 결과를 제

공할 수 있다. 둘째, 비공식학습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주도적 행동 및 도움행동에 대한 영

향력 메커니즘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물리치료사의 비공식학습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실

증적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관리 측면에

서 물리치료사의 성장과 관련한 유용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업무 환

경에 대한 동기적 요인과 직무역할에 대한 지향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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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이다[5][12][1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4가지 

인지적 요인을 반영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직무와 상황맥

락적(contextual)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12][50]. 전

자는 직무충실화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데[37], 개인이 수

행하는 직무가 보유하고 있는 의미성(meaning)과 영향

력(impact)으로 구성된다. 후자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

반 하는데 직무와 관련한 스스로의 결정 정도를 반영하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과 직무수행에 대한 믿

음을 의미하는 유능성(competence)을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 요인들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내재화된 관심을 반

영하는 개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37][50]. 

의료분야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의 개념

적 접근에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임파워먼트는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21], 구조적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는 권한 이임(delegation)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파워먼트는 상급자

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 하급자에게 이양되는 정도를 의

미한다[9]. 하지만 의료분야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 위임

(delegation)이 불필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환자의 처방 및 치료에 있어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

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측면에서의 위임은 의료분야에 적용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직무의 특성으로 접근하는 경우 

내재적 동기 촉진을 위한 심리적 요인이 부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42][44].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개념은 권

한 이임에 주목하기 보다는 의료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직

무 및 동기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

적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주요 역할은 행동에 대한 순기능

과 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우선,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이 조

직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적 행동들에 일관되게 긍정

적인 예측력이 있다[12][15][21][45][46][50]. 생산적 행

동은 직무수행, 혁신행동, 주도적 행동, 조직시민행동으

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구성

원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

는 역할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의 경우, 

심리적 임파워먼트 지각은 직무, 상사, 조직에 대한 태도

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하고 있다[9][32][50]. 선행연구

가 제공하는 결과들은 조직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생산적 행동에 대한 일관된 결과

와 함께 기존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주요 매개 및 

조절변수로서 그 역할이 확인되고 있다[32][50].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생산적 행동을 연

결하는 주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

도도 이어지고 있다[44][46][47]. 선행연구의 이러한 시

도들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생산적 행동에 이르는 과정

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비공식학습

비공식학습(informal learning)은 공식적으로 설계되

지 않은 학습상황을 통해 지식과 기술의 획득을 추구하는 

과정이다[33].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공식학습

(formal learning)과 비공식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33][34][35], 2가지 학습활동의 목적은 직무를 위해 요

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

만 이 과정에서 공식학습은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과 같은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설계된 프로그

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35]. 이에 반해, 비공식학습은 조직이 중심이 되어 설계

되기 보다는 동료에 대한 관찰, 상사와 문제에 대한 토론, 

자발적 학습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다[33]. 

비공식학습은 학습자의 학습의지가 부각되는데, 자신의 

현재 및 미래 직무와 관련한 능력을 개선하는 것에 주목

한다. 이 경우, 학습주체의 자발성이 주요 동인이 되며, 

조직에서 제공하지 않는 학습의 영역도 스스로 이행함으

로써 이를 가능하게 한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개인차원의 학습활동은 학습자의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49], 개인과 조직에도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 개인에 대한 

순기능은 조직에서 개인차원의 학습은 고용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16],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 승진 및 



지성호 외 :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물리치료사의 행동에 미치는 역할

73

보상을 포함하는 조직보상, 전문능력향상 및 경력목표향

상에 기여한다[20][49]. 이러한 결과들은 조직에서 발생

하는 학습이 개인의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가능성 증

진과 현 조직에서의 고용가능성을 확대하는 원인이 됨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에 대한 순기능은 조직의 변화를 촉

진하는 혁신행동[19],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서비스 품질개선[51], 조직에 대한 인지적 

애착인 조직몰입[16]의 원인으로의 역할이다. 학습이 제

공하는 조직차원의 역할은 조직의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

한 변화추구 행동과 조직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선된 역량이 조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주요 역할은 직무에 대한 개인적 

의미, 직무를 통해 양산되는 결과 차이에 대한 인식, 능력

에 대한 자각, 직무의 이행에서 경험하는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12][50]. 이 가운데, 직무충실화 요인은 

직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지각대상의 비선택적

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능성과 자기결정성은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비선택적 요소인 직무

의미성과 영향력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은 직무에 대한 긍

정적 인식으로 인해 직무와 관련된 자발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상대적 선택요소로 유능성과 자기결정

성도 자발성이 강요되는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 임파워먼트 지각이 동기의 내재화와 창의성

에 대한 관여를 촉진하고[52], 주도적 행동, 창의적 행동, 

혁신행동과 같은 행위자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행동의 원

인이 된다는 점이다[36][53].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적 임

파워먼트가 자발성이 요구되는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

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직무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자기결

정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동

기가 감소된다[59]. 이에 반해, 직무에 대한 자기결정성

을 인식하는 구성원은 유능성 향상을 위해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 획득을 통해 직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확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직무의 통제를 목적으

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비공식적 학습이 

발현하게 된다[58][60].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아래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비공식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비공식학습의 매개효과

비공식학습의 매개효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양산하

는 결과를 직무와 관련한 개인지향과 대인지향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지향 측면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인식

하는 구성원이 직무와 연계된 자신의 능동적 변화로 설명

되는 주도적 행동[6]으로 접근하고, 대인 간 행동은 직무

와 관련하여 동료를 지원하는 도움행동[28][29]을 고려하

였다. 주도적 행동과 도움행동은 모두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데, 전자는 직무상의 역할에 관한 자발성에 주목하

고, 후자는 물리치료사들의 업무는 개인 간 업무의 경계

가 명확하지 않고 팀원들 간의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특징

이 있어 이를 고려하였다[54].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논의

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인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유의성이 있다[2]. 이는 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총효과

(total effect) 유의성이 주요 검증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에 결과변수에 대한 고찰과 함께 기존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양자 관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주도적 행동(proactive behavior)은 자신 및 직무와 관

련한 능동적 변화지향 행동이다[6][38]. 주도적 행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인데[6], 행위 주체가 조직에서 경험하는 다양

한 문제 및 변화에 대한 수동적 이행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여를 강조한다[3][6]. 하지만 주도적 행동은 

직접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보다

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결과로 연결되는 주요 행동이다

[6]. 주도적 행동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에서 직무와 관련된 주도적 행동의 범위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변화를 추구

하는 행동이 환자의 치료 과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종사자가 환자 치료과

정에서 주도적으로 치료과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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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 주도적 행동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직무환경과 

관련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도적 행동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 행동으로 

기술되고 있고 행위 주체가 인식하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

한다[61][62]. 자발성에 기반한 주도적 행동의 발현은 현

재 상태와 이상적 상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연결된다

[1][4]. Crant[6]에 의하면, 주도적 행동의 결과는 직무수

행, 경력성공, 직무태도, 개인적 통제, 역할 명확성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물리치료

사의 주도적 행동은 자기조절행동으로 직무와 관련된 행

동으로 환자들의 진료서비스 개선측면에서 주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도적 행동은 행위 주체의 

경력성공 및 개인적 통제와 같은 자신의 목표 달성과 연

결된 자기지향적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의 변화지향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15][22][36][44] 

[53]. 조직에서 변화와 관련된 행동은 조직차원의 변화를 

지향하는 혁신행동이 있는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지각

은 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행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22][36][53]. 개인차원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 주도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발

표되고 있다[15][44]. 즉, 선행연구 사례들은 심리적 임

파워먼트가 주도적 행동의 주요 선행원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매개변수로서 비공식학습의 역할은 선행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성호·강영순[19]의 

연구에서 공식 및 비공식적 학습을 포함하는 지속학습활

동은 개인 특성인 목표지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연결

하고 있다. 경력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의 경우, 주도

성 및 코칭이 조직경력성장[20]과 조직몰입[23], 주관적 

경력성공[22]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로서 비공식학습의 역할에 관한 예측 가

능성에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주도적 행동의 관계에서 비공식

학습의 매개효과를 논의하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

충실화에 대한 지각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과 스스

로의 결정권 인식에서 시작된다[12][14]. 그로 인해, 직

무가 제공하는 의미, 영향력에 대한 인식, 유능성과 자기

결정성에 대한 인식은 행위 주체가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

을 자각하게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인식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현 상태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양자 간에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

절 메커니즘이 발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된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요소들의 부족을 인식하는 경우, 

행위주체는 학습 과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주체는 기 획득된 지식보다는 새

로운 지식 획득에 대한 수요로 인해  조직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보다는 전문가 및 사

외 교육 참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고자 한다. 학

습의 결과 획득된 지식은 조직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제공하는 문제점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이를 변화

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되게 된다[66]. 이에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 : 비공식학습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주도적 행

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은 역할 내 행동과는 직접

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조직이 이루고자 하

는 목표에 기여하는 대인 지원 행동이다[28][29]. 조직에

서 개인 역할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의무적으로 이행

이 요구되는 역할 내 행동과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조직에 공헌하는 대인차원 행동인 역할 외 행동으

로 분류된다[31]. 도움행동은 역할 외 행동의 특징을 반

영하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의 하위개념이다. 조직시민행

동은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 대인 간 시민행동으로 대인 

간 촉진 및 조화, 예의, 응원, 이타주의의 5가지 개념으로 

구분되는데[57], 이타주의 행동이 도움행동으로 설명되고 

있다[28]. 도움행동은 행위의 지향성에 따라 소속지향적 

시민행동과 도전지향적 시민행동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

구에서 도움행동은 대인 간 도움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30]. 

도움행동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직접적 영향

력 요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유효성에 의문

을 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체성의 특징으로 인해 축적

된 도움행동은 조직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28]. 또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도 도움행동의 조직 공

헌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팀제로 운영

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팀원 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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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54]. 따라

서 대인 간 도움행동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

한 근간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병원 경영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도움행동의 관계는 조직시민행동

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명한다. 기술한 것처럼, 도움행

동은 조직시민행동의 하위개념이나 기존연구에서 단일차

원 관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

다. 단일차원으로 접근한 연구를 보면,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일관된 결과들이 확인되고 있

다[36][55][56]. 다차원 접근의 경우, 심리적 임파워먼트

를 구성하는 하위개념들과 도움행동이 각각 긍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업의미성과 효능감의 영향

력이 확인되고 있다[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도움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양자관계에서 메커니즘 검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개변수로서 비공식학습의 역할은 

선행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도움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면, 조직에서 도움

행동은 교환관계 측면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64].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지원대상에 따라 조직측면과 상사측면이 

반영된 지원적인 역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구성원은 양자에 대한 개별적인 

대상별 구분보다는 의인화(personification) 과정을 통해 

조직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63]. 이로 인해, 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우호

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조직을 위한 자신을 공헌을 생각

하게 된다[9][32][50]. 이 과정에서 능력에 대한 부족을 

인식하는 경우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학습과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이 제공하

는 형식화된 지식과 기술보다는 조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의 획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학습을 

통해 획득된 지식과 기술은 교환관계 측면에서 동료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

여 지원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제안

한다. 

 

가설 3 : 비공식학습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도움 행동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물리치료자를 대

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울산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물리치료사 연례 보수교육에 공동저자가 참가하

여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수교육 참가자는 울산지역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 가운데 230명을 

총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이 가운

데 2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208부의 설

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분석에서 제외하

고 총 19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총 응답률은 90.0%로 

확인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물리치료사가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직무의 의미와 영향력, 자기결정성,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각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 요소들은 과업의미성, 영향력, 자기결정성, 유능성

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4요인 접근의 경우, 기존연구에

서 Spreitzer[12]의 척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고 본 연구

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각 하위개념들은 각각 3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에는 총 12문항이 활용되었다. 

Spreitzer[12]의 척도는 전반적임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

하여 문맥을 일부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ʻʻ나는 (물리치

료) 업무 수행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ʼʼ 등이다. 

비공식학습은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가한 경험을 뜻한다. 측정도구는 

Hurtz[7]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Hurtz[7]의 

척도는 공식적 학습과 비공식적 학습을 모두 포함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학습을 측정하는 4문항을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측정에 활

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ʻʻ나는 물리치료 업무와 관련해서 

병원 외부의 학습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다ʼʼ 등이다. 

주도적 행동은 물리치료사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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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주도

적 행동의 측정은 Bateman and Crant[3]에 의해 개발

된 척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6문항을 측정

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ʻʻ나는 물리치료 업무와 관련

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ʼʼ 등이다. 

도움행동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를 

지원하는 행동이다. 도움행동의 측정도구는 문제에 직면

한 동료를 돕는 행동[65]과 이타적인 측면에서 동료 도움

행동[28]의 척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후자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Organ[28]의 측정도구를 활용

하였다. 측정문항의 예는 ʻʻ나는 업무가 과도하게 많은 동

료를 도와준다.ʼʼ 등이다. 

변수측정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연구 목적을 반영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인 분석과정은 SPSS Macro를 활

용하여 빈도 및 기술 분석, 측정도구 타당성 및 신뢰성 검

증, 상관관계, 주 효과와 매개효과 순으로 이루어졌다. 빈

도 및 기술 분석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

성은 검증과정은 탐색적(exploratory) 요인분석과 내적일

관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측정도구 타당성 검증 방법에서 

탐색적 요인방법을 수행한 이유는 전반적 분석과정이 측

정문항의 오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결과가 측정문항 구성 차이로 인해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62]. 따라서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과정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주 효과 검증, 비공식학습의 매개효과 검증이 수행

되었다. 주 효과 검증은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을 반영

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의 영향력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은 더미(dummy) 처리 

과정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되었다. 매개 효과는 

Baron and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3단계 과정에 

근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서는 간

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한 bootstrap을 수행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연구대상의 일반 및 직무 관련 특성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및 직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

답자의 성별은 여성 130명(65.7%), 남성 67명

(33.8%), 무응답 1명(0.5%)이었다. 연령은 20대 95

명(48.0%), 30대 71명(35.9%), 40대 이상 32명

(16.2%)이었다. 현 직장 근무경력 5년 미만 127명

(64.1%), 5년-15년 미만 44명(22.2%), 15년 이상 

27명(13.6%)이었다. 물리치료사 경력은 5년 미만 91

명(46.0%), 5년-15년 미만 64명(32.3%), 15년 이상 

43명(21.7%)이었다. 병원 유형의 경우, 개인병원 82

명(41.4%), 종합병원 59명(29.8%), 재활병원 및 기

타 57명(28.8%)이었다. 담당직무는 신경계 44명

(22.2%), 근골격계 122명(61.6%), 기타 31명

(15.7%), 무응답 1명(0.5%)이었다. 

2. 측정도구 타당성 및 신뢰성

측정도구 타당성 검증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검증방법은 탐색적, 확인적, 교차 타당성 검증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분석과정을 고려

하여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은 모든 변수

들의 관찰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초기 요인부하량

(initial eigenvalue) 1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모

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은 예상한 바와 같이 4개의 요

인으로 구분되었다. 관찰변수의 타당성은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67][69], 요인적재량은 사회과학연구에서 보편적으

로 활용되는 Varimax 직교회전 후 요인적재량을 기준

으로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 행동 1문항과 도

움행동 1문항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다소 유사

한 값을 보이고 있어 분석과정에 포함하였다.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신뢰성은 Cronbachʼ α 

값을 확인하였으며[68], 0.7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Nunally, Bernstein, 1994). 모든 변수들의 Cronbachʼ 
α 값이 0.7을 초과하고 있어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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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들 가운데, 주도적 행동의 평균(M=3.931)이 

가장 높고, 비공식학습의 평균(M=3.440)으로 가장 낮았

다. 표준편차는 도움행동(S.D=.568)이 가장 낮고, 비공

식학습(S.D=.879)이 가장 높았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비공

식학습(r=.388, p<.01), 주도적행동(r=.601, p<.01), 도

움행동(r=.173, p<.05)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로 확인

되었다. 비공식학습은 주도적행동(r=.368, p<.01), 도움

행동(r=.195, p<.01)과 정(+)의 상관관계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는 연구 가설에서 기술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비

공식학습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일치함을 의미한다. 

4. 가설 검증

주 효과와 매개효과 검증은 SPSS Macro를 활용하였

다. 인구 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직무유형, 현 직장 

근무연수, 직무 경력, 병원유형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

다. 이 가운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응답 빈도와 통

합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변수와 2개의 더미 변수로 구

분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다중회귀분석

에 포함하였다. 

가설 1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비공식학습(b=.493, 

p<.001)에 대한 긍정적 역할 검증으로 회귀계수와 회귀

식(F-value, 7.799, p<.001) 모두 유의하여 가설 1은 

Items 1 2 3 4 Cronbachα
Psy Empower1 .653 .140 .329 -.060

.939

Psy Empower2 .696 .172 .316 -.039

Psy Empower3 .565 .305 .202 .029

Psy Empower4 .595 .434 .251 -.019

Psy Empower5 .563 .449 .265 .061

Psy Empower6 .622 .372 .325 .100

Psy Empower7 .774 .288 -.051 .117

Psy Empower8 .840 .144 .032 .066

Psy Empower9 .850 .150 -.030 .094

Psy Empower10 .808 .053 .082 .123

Psy Empower11 .837 .084 .023 .052

Psy Empower12 .772 .150 .179 .091

Informal L1 .200 .042 .764 .115

.824
Informal L2 .176 .134 .755 .092

Informal L3 .135 .104 .815 -.026

Informal L4 .043 .185 .734 .153

Proactive B1 .265 .682 .231 .097

.809

Proactive B2 .074 .660 .213 .073

Proactive B3 .387 .472 .171 -.098

Proactive B4 .268 .745 .003 .057

Proactive B5 .416 .610 .144 .084

Proactive B6 .050 .688 -.049 .100

Helping B1 .012 -.024 .106 .863

.743
Helping B2 .049 .061 .163 .757
Helping B3 .023 .065 -.038 .813
Helping B4 .135 .132 .051 .495
Eigenvalue 9.418 2.520 2.068 1.741

Variance 36.224 9.691 7.952 6.793

∆ Variance 36.224 45.916 53.868 60.631

〈표 1〉측정도구 타당성 및 신뢰성 (Measure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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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다. 더불어, 인구 통계적 특성 가운데, 연령대, 

직무유형, 병원유형에서 회귀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2와 3은 비공식학습의 매개효과 검증이다. 검증

과정은 Baron and Kenny[2]의 3단계 검증 과정과 간접

효과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가설2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주도적 행동의 경로에서 비공식학습의 매개효과의 경로에

서, 1단계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력 유의성

(b=.493, p<.001), 2단계 독립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유의성(b=.504, p<.001), 3단계 독립(b=.450, 

p<.001)변수와 매개 변수(b=.109, p<.05)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유의성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 유의성은 bootstrap을 수행하였으며, 표본수를 

5000개 신뢰구간 수준 95%로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유의성 검증 방법은 bias corrected 방법을 활용하

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하한선과 상한선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effect=.054, LLCI=.011, 

ULCI=.114)가 유의하였다. 추가적으로 총효과를 분해하

면, 직접효과(effect=.450)가 간접효과(.054)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도움행동의 경로에서, 

1단계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력 유의성

(b=.493, p<.001), 2단계 독립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유의성(b=.179, p<.05), 3단계 독립(b=.136, 

p>.05)변수와 매개 변수(b=.088, p>.05)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동일방법편의 가능성은 잠재변인(latent variable)을 

활용한 사후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잠재변인 활용 방법은 

동일방법으로 자료를 측정한 경우 공통요인 분산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11][54]. 따라서 잠재변인을 통해 공통

Variables
Informal L Proactive Behavior Helping Behaivor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b S.E b S.E b S.E b S.E b S.E

Gender .092 .126 -.102 .075 -.112 .074 .135 .113 .127 .112

Age 
dummy1 .667** .252 -.173 .149 -.245 .150 .211 .224 .152 .228

dummy2 .414* .207 -.018 .122 -.063 .122 .180 .184 .143 .185

Job
type

dummy1 .722*** .200 -.094 .119 -.172 .121 .203 .178 .139 .184

dummy2 .442** .170 .040 .101 -.009 .101 .182 .151 .143 .154

Tenure
dummy1 -.339 .249 -.383** .148 -.346* .146 -.091 .222 -.062 .222

dummy2 -.392 .254 -.239 .150 -.196 .149 -.249 .226 -.215 .227

Job
career 

dummy1 -.074 .254 .356* .150 .364* .148 -.245 .226 -.238 .225

dummy2 -.309 .288 .490** .171 .524** .169 -.276 .257 -.249 .257

Hospital
types

dummy1 -.427** .154 -.054 .091 -.008 .092 -.026 .137 .012 .140

dummy2 .103 .156 .063 .092 .051 .091 .038 .139 .029 .139

Psy Empowerment .493*** .089 .504*** .053 .450*** .056 .179* .079 .136 .085

Informal Learning .109* .043 .088 .066

 R2 .338 .432 .452 .077 .086

∆R2 - - .020 - .009

F-value 7.799*** 11.613*** 11.528*** 1.278 1.324

주: 1) *p<.05, **p<.01, ***p<.001,    
2)  b=regression weight, S.E=standard error

<표 3> 주 효과 및 매개효과 (Main and mediation effects)

Variables Mean S.D 1 2 3
Psy Empower 3.549 .658 1

Informal Learning 3.440 .879 .388** 1

Proactive behavior 3.931 .662 .601** .368** 1

Helping behavior 3.526 .568 .173* .195** .177*

주: *p<.05, **p<.01, N=198

<표 2> 상관관계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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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산으로 인한 결과의 편의를 확인한다. 검증방법은 

잠재변인을 추가 한 모형과 분석결과에서 경로계수 유의

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3>의 회귀계수 유의성 결

과와 잠재변인 추가모형에서 심리적임파워먼트→비공식

학습(Coe=.582, S.E=.122, p<.001), 비공식학습→주도

적행동(Coe=.102, S.E=.049, p<.05)/도움행동(Coe=.165, 

S.E=.093, p>.05), 심리적임파워먼트→주도적행동(Coe= 

.595, S.E=.095, p<.001)/도움행동(Coe=.109, S.E=. 

123, p>.05) 경로계수 방향성과 유의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방법편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Ⅴ. 결론 및 토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비공식학습을 야기

하는 주요 원인으로서의 역할과 조직구성원의 2가지 행동

유형에 이르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비공식학습을 촉진하

는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기존연구에서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지각하는 구성원은 조직에서 요구되는 생산적 행

동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검증되고 있다[12][15][21][45] 

[46][50]. 이러한 기능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임파

워먼트 지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

다. 더불어, 비공식학습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긍

정적 영향력은 조직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개발과정에 있

어 직무가 제공하는 의미, 중요성과 같은 직무충실화 요

인과 자기결정성과 유능성에 대한 지각과 같은 요인들이 

개인의 성장을 위한 개선과정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됨

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 조직에서 구성원은 지속적인 변

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기개발 과정의 필요성이 증대되

는데,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은 이러한 

개발을 촉진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주도적 행동 및 도움행동에 

대한 차별적 메커니즘이 확인되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 조직에서 양산하는 추종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영향

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혁신행동과 같은 조직을 위한 변화지향적 행

동에 대한 역할[15][22][36][44][53]과 동료 및 조직을 

위한 지원행동[36][55][56]에 대한 역할도 실증연구를 통

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파워

먼트가 특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비공식학습을 

통한 영향력 메커니즘을 입증함으로써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 조직을 위한 긍정적 행동에 이르는 과정이 학습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행동에 

대해서는 영향력 메커니즘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물리치료사는 자발적인 비

공식학습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도움행동에 대한 영향력 메커니즘은 그 경로가 지지되

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병원에

서 물리치료사의 동료를 지원하는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이 자발적인 학

습을 경험하는 경우 동료에 대한 도움행동을 이끄는 원인

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동주의 학습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행동주의 측면에

서 학습은 학습의 결과에 대한 전이에 주목하는데[20], 

비공식학습은 동료에 대한 학습 전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

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식과 비공식적 학습

을 포함한 학습활동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학습활

동에 대한 기회가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의 유형으로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환관계의 측면에서 지속

학습활동이 대인 간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Bootstrap(5,000)
Psy E-Informal L-Pro B Psy E-Informal L-Helping B

b S.E LLCI (95%) ULCI (95%) b S.E LLCI (95%) ULCI (95%)
Total Effects .504 .053 .400 .608 .179* .079 .023 .335

Direct Effects .450 .056 .340 .560 .136 .085 -.032 .304

Indirect Effects .054 .026 .011 .114 .043 .037 -.020 .124

<표 4> 총효과 분산 및 간접효과 유의성
(Total effects decomposition and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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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20]. 하지만 비공식학습으로 접근하는 경우 심리

적 임파워먼트와 도움행동의 관계는 연결되지 않는데, 이

는 비공식학습이 개인의 능력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 자발

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순수하게 자신의 성

장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동료에 대한 지원 행동보다

는 자신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의료분야는 타 산

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학습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특

징으로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의료 산업 종사자 가운데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제공하는 직무 및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관한 

역할이 확인되어 그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고, 물리치료사

를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학습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비공식학습

의 원인을 직무와 관련된 요인으로부터 검증함으로써 심

리적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연구범위 확대에 기여하고 있

다. 또한 본 연구의 제안사항은 물리치료사들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경험이 물리치료 업무와 관련한 자신

의 능력 개선에 공헌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시

스템적, 제도적 측면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을 위한 행위를 이끄는 역할뿐

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에

서 개인이 추구하는 성장에 대한 공헌과 더불어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원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에도 불구하

고 소속된 병원의 규모 차이로 인해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보상이 제공하는 외

재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개인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물리

치료사의 자아실현욕구와 같은 고차원 욕구를 충족가능하

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물리

치료사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심리적 임파워먼트 지각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자기

보고식 측정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모든 

산업으로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

어, 자료수집 과정에서 변수들의 특징으로 인해 자기평가

(self-rating)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동일방법분산(common method variance)과 

이로 인해 결과의 편의(bias)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사후적 방법으로 잠재변인을 활용한 동일

방법편의 가능성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구 설계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지각하

는 대상의 상황요인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이 있다. 심리

적 임파워먼트의 순기능에 대한 결과들이 제공되고 있으

나, 이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지각 대상이 인식하는 능력

에 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평가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인식에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검증 과정

에서 이를 조절하는 개인특성을 상황요인으로 검증할 필

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비공식학

습과 같은 자기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할 수 있는 상황인식 능력을 검증이 요구된

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지각하는 구성원들이 학습 활동

이 촉진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행위주체가 조직에서 

처한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인해 학습의 필요성이 증

대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상황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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